
쓰치자키의 관문: 포트타워 세리온 

 

포트타워 세리온은 쓰치자키를 여행하려는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거점입니다. 

크루즈 터미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, 아키타 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

수 있는 전망대를 갖추고 있습니다. 시설 내에는 런치나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

레스토랑, 지역의 특산품 및 전통 공예품을 취급하는 쇼핑 구역도 있습니다. 봄부터 

가을까지 타워 입구 근처 노점에서는 현지의 인기 명물인 알록달록한 장미 모양의 

바나나 맛과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

 

높이 100m의 전망대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연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

해상풍력 발전기를 비롯한 주변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. 하늘이 맑은 날에는 

남쪽 지평선 위의 조카이산(2,236m)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남동쪽으로는 과거 

아키타 성이 있던 큰 숲으로 뒤덮인 언덕 너머로 아키타시 시가지를 조망할 수 

있습니다. 

 

사하라의 우동 자판기 

포트타워 세리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따뜻한 국물이 있는 우동과 

소바를 판매하는 자판기입니다. 이 독특한 자판기는 원래 근처의 사하라 

상점이라는 가게에 있던 것인데, 이 가게는 주로 아키타 항에 정박하는 선원들을 

대상으로 식료품, 옷,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러다 1973 년 

애매한 시간대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점주가 

이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. 이 자판기는 풍미 가득한 국물과 현지에서 만든 

면으로 오랫동안 지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

 

2016 년 사하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이 자판기는 지금의 장소로 

이전되었습니다. 자판기는 1980 년 이후 생산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수리용 

부품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자판기의 인기는 

여전해서, 찾는 사람들이 많은 날에는 200 그릇이나 팔린다고 합니다. 포트타워 

세리온에서는 우동 국물 맛 아이스크림과 이 자판기의 로고가 들어간 상품도 

구매할 수 있습니다. 


